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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대

국립현대미술관의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0>은 서울 개발사를 
돌이켜보고, 퀴어의 삶을 가시화한다. / 조현대 기자

<프로젝트 해시태그> 입구 전경.

‘한강의 기적’. 수도 서울을 심장부 삼아 반세기만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일궈낸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서울 혹은 
경성, 한양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종로’ 일대를 도심으로 삼아 
성장해왔다. 1960년대부터 서울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사방으로 확장을 거듭했다. 이때 대대적으로 
개발된 한강 이남 지역 중 대치동, 논현동, 신사동, 청담동 등은 
현재 ‘강남’이라는 지명으로 통칭된다.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0>(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 
참여한 ‘강남버그(이정우, 김나연, 박재영, 이경택)’와 
‘서울퀴어콜렉티브(권욱, 김정민, 남수정, 정승우, 이하 SQC)’는 
각각 서울의 특정 지역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강남버그는 ‘강남’, SQC는 ‘종로 3가’에 주목한 것. 상이한 
관심사와 탐구적 시각으로 강남과 강북에 대한 흥미로운 리서치 
결과물이자 작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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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버그 <강남버스>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 2채널 비디오 51분 18초 2020

강남버그는 작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콜렉티브다. 일부 멤버는 강남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현재 거주 중이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개발을 상징하는 강남 지역을 일종의 오류(bug)로 간주한다. 
<천하제일 뎃생대회>는 강남의 미술학원가에서 대입 입시를 
경험한 멤버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미술교육을 받았든 
아니든 누구나 참여해 석고 소묘를 즐기는 이벤트였다. 수많은 
미술학도가 기계적으로 연습하고 그려대던 소묘는 더 이상 
입시에 반영되지 않지만, 미술관 로비에 당당히 내걸린 소묘는 
여전히 사교육 열풍이 사그라들 줄 모르는 우리 사회를 비춘다. 
<마취강남>은 강남 지역의 건축과 개발사를 ‘이식, 배양, 절제’ 
등의 의료 용어에 빗대어 정리한 리서치 프로젝트다. 버스를 
타고 강남 곳곳을 관광하듯 누빈 <강남버스>는 배우, 노래 강사, 
워킹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이드의 강남 ‘썰’을 바탕으로 
“강남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답한 작품이다. 3채널 영상 
<오르고 또 오르면>은 삼성동 인근에 들어설 지상 105층짜리 
빌딩을 상상한다. 건물 부지에서 595m 높이를 오르내리는 드론 
카메라의 시선으로 ‘상승 욕구’가 만들어낸 도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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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콜렉티브가 진행한 첫 번째 세미나 <도시기록과 사회참여>

2016년에 결성한 SQC는 서울 내 퀴어의 흔적을 기록하며,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종로 3가에서 일상을 
보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점차 소외된 게이, 노숙자, 노인, 
성매매 여성 등을 ‘도시 퀴어’로 명명해 주목한다. 이들은 총 
4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 도시 미시사의 기록, 성소수자 공간과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안했다. 전시장에는 
도시 일반사와 타자의 역사를 나란히 배치해 거대 서사 속 
소수자의 위치 값을 가늠해보는 연대표 <타자의 연대기>, 종로 
3가의 다양한 소음이 흘러나오는 사운드작품 <지층의 목소리>, 
도시 퀴어의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된 사운드 및 텍스트 프로젝션 
작품 <평평하게 겹쳐진>이 공개됐다. 또한 참여형 웹 페이지 
<당신은 어떤 궤적을 그리고 계신가요?>에서 출생지와 현 
거주지, 주된 활동 지역 등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겹치고 흩어지는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가시화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인터뷰, 원고, 시각 자료를 한데 엮은 『타자 종로3가 / 
종로3가 타자』를 발간해 “도시의 특정 공간을 어떻게 정당하고 
온전하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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